
열세 살의
   순간…

진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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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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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우

빨강 머리 하이디
내가 왜 머리를 빨갛게 한 줄 아니?

박하네 분짜
박하준은 눈치가 없는 것 같아.

안녕
오늘 동네 산책은 특별해.

내가 기억할게
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어.

하필이면 까망
좀 헷갈렸던 것 같아.

김온 스타일
난 온이가 좀 이해가 안 돼. 

미소, 지수, 연우, 해린이, 진이, 나윤이는 소중한 열세 살의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.

여섯 이야기 속 주인공의 요즘 생각과 고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.

 활 동 1  열세 살, 우리들의 이야기

박하네 분짜

유영소 글 | 남수 그림

문학동네 | 초등 5학년 이상

 가장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는?      나랑 비슷한 점이 제일 많은 주인공은?     기억에 남는 대사나 문장은?나의  리뷰



염색해 주세요. 

빨간색으로요!

그런데, 친구가

있었다고 했어!

지수가 겪은 일

미소와 하준이 사이에 어떤 마음이 오갔는지 알아 보세요.

 활 동 2  어쩌다 보니 분짜를 후루룩 - 박하네 분짜

하준이가 이 말을 하게 된 까닭 

김미소! 이거 가져. 선물이야. 그리고 우리 다시 

잘 지내자. 옛날엔 내가 너무 옹졸했어. 미안.

너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. 

아무나 좋아하지 말라고.

너를 존중하는 사람을

좋아해. 쫌!

이 말에 담긴 미소의 마음 

지수는 어떤 일을 겪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나요?

 활 동 3  문득 떠오른 곰의 말 - 빨강 머리 하이디

한껏 삐뚤어지라고 응원하는 

빨강이 머리에서 활활  

타오르고 있었다.

무섭고 쓸쓸하지만

친구들이 있는 숲.

‘그래, 솔내라면…….’

달라진 지수의 마음



 활 동 4  아빠! 나 연우야. - 내가 기억할게

연우는 아빠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. 문득 아저씨 얼굴도 떠올랐고요.

연우가 속으로 삼킨 말을 아빠와 아저씨에게 편지로 써 보세요.

아빠에게 아저씨에게

 활 동 5 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! - 하필이면 까망

해린이는 진서랑 사귀기로 하자마자 자기 마음을 깨달았어요.

해린이가 진서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문자로 써 보세요.

ㅇㅇ

내일 역사 기행에서 만나^^

나는 너 좋은데,

괜찮으면 우리 사귈래?



이진 스타일

도서관

                    스타일

                 에서

떠올린 예주

샛길에서

놀이터 나무집에서

산책로 옆 언덕에서

김온 스타일

 활 동 7  안녕! 나의 여기. 나의 너. - 안녕

나윤이는 마지막 동네 산책을 하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나요?

내가 만약 이사를 간다면 나는 어디를 둘러보고,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세요.

내가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

 활 동 6  내 스타일은 뭘까? - 김온 스타일

온이는 친구 관계가 어떤가요? 진이는 온이와 어떻게 다른가요?

‘김온 스타일’ ‘이진 스타일’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고, ‘내 스타일’을 써 보세요. 


